
[별표1]

징계자 등에 대한 승진심사 불이익 기준
구    분 불 이 익   기 준

중 징 계 당해 직급에서 승진임용 2회 제한
※ 강등의 경우 강등된 직급을 당해 직급으로 봄

경 징 계 당해 직급에서 승진임용 1회 제한

경고, 주의 감독책임, 개인비위 등 사안에 따라 참고자료로 활용

□ 공무원 신분 묵비 등 비위사실 은폐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처분을 면한 경우

○ 음주운전

- 음주운전 비위사실 확인시 발견 당시 직급에서 음주운전 전력 1회당 승진제한
2회 적용

- 다만, 「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지침」상 음주운전이 징계사유로 규정된 2007.
4. 11. 이후 음주운전부터 적용하고, 그 중 2019. 6. 24.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은
1회당 승진제한 1회 적용

○ 기타 범죄전력

- 기타 범죄전력으로 벌금형 이상의 범죄사실 확인시 원칙적으로 승진임용 1회 제한,
비위내용이 중한 경우 2회 이상 제한

□ 조사 진행 중이거나 종국처분 전인 사안은 비위의 중대성 및 예상 조치결과 등을
감안하여 당해 승진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

□ 공금횡령, 금품ㆍ향응수수 등 비위가 중대한 경우 전 직급에서 불이익을 받았다하더
라도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층 논의를 거쳐 현직급에서도 추가 불이익 부여 가능

□ 징계가 사면된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가급적 불이익 적용기준에서 제외

- 다만, 비위및과오의중대성등을감안하여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탄력 적용 가능

※ 탈락 횟수는 기간과 관계없이 승진심사 개최 횟수로 계산

- 역량평가 등으로 인하여 당연 탈락한 경우 불이익 횟수 불산입

※ 승진심사일 기준 종합서열명부상 승진예정인원 순번 내에서 탈락한 경우에만 1회
불이익으로 인정

※ 징계가 수개인 경우 각 징계별 탈락 횟수를 합산하여 부여


